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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언론계내부의내란가담의혹의진상을규명하고,

연루자들은석고대죄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4년 4월과 6월 국방부 회의에 참여하여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허위조작정보 대응 방안으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방송사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방송 계획을 사전 심의한 뒤 방송 가능 여부를 통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금번 비상계엄 내란사태에서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가짜뉴스·여론조작·허위선동을

금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긴 만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 누구든 지난 국방부 회의 참석 등을 통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행위를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민주노총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의결을

촉구하도록 만든 문자행동 사이트에 대한 삭제 요구 의결은 어떠한가. 국회의원들 스스로

국민들과 소통하고자 배포한 명함을 통해 공개된 휴대전화번호들은 개인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내란이라는 중대한 반국가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역사적 의결을

앞두고 성난 민심을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행위를 부당한 압박이라고 할 수도

없다. 국민의힘과 그 소속 국회의원들은 역사에 길이 남을 중대 범죄 사태에서 내란수괴 및

그 일당들의 악행을 바로 잡고 국가의 기능을 조속히 정상으로 돌리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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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다.내란수괴에 대한 탄핵 의결에 불참하거나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민심을

전달하는 일을 방해하는 조치는 이 또한 헌정파괴 내란에 대한 동조이고 부역임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과 여타 위원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 KBS의 보도는 어떠했는가. 12월 3일 시급을 다투는 순간들에 대해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내란죄 성립에 대한 의미 있는 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여야 균형을 맞춘다는

형식 논리에 빠져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란 동조 발언을 방송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의 비겁한 변명을 검증 없이 보도했다.대통령실이 계엄 발표 2시간 전쯤

계엄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질이 있었다는 내란 가담 의혹도 있는만큼 역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문책해야 할 것이다.

언론 유관 기관과 언론 종사자 모두는 위헌위법적 계엄에 부역하여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켰던 과거의 악행을 기억하고 역사 앞에 떳떳해야 한다. 가담자, 부역자, 방관자는

즉시 양심선언 하고 스스로 떠나라. 진실을 밝히고 수사에 협조하며 자숙함이 속죄의

시작이고 죄악에 대한 정상참작을 구할 방법임을 자각하라.

2024년 12월 1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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